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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미 내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미 주택 가격 연간 증가폭 6년래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1년 미국의 성

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30일‘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치우스 수석 이

코노미스트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리서치팀은 미국

의 2021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  

(연율 기준)를 종전 3%에서 5%로 높여 잡았다. 또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5.3%에서 5.8%로 상향

했다.

리서치팀은“부양책에 따른 현금 지급은 2021년 1

분기 가처분소득의 큰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30일‘뉴시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전날 미국

의 대표적인 주택 시장 지표인‘스탠더드 앤드 푸어

스(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인덱스’를 인용해 

지난 10월 기준 미국 2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7.9%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4년 6월 이후 

최대 연간 증가폭이다.

골드만삭스는 당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코

로나19에 대응한 7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

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서명하자 이처럼 

전망치를 조정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전분기 대비 -31.4%의 역성장을 나타냈다가 기저효

과 등으로 3분기에는 33.4%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

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추적 모델은 2020

년 4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10.4%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집에서 근무하는 시

간이 길어지고, 외식, 영화 관람, 체육 시설 이용 등 활

동이 줄어들자 더 큰 방과 부엌, 혹은 운동할 공간을 

갖춘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데 따른 것

이란 분석이다.

S&P 관계자는“지난 몇 달 동안의 데이터는 코로

나19가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도시형 아파트에서 

교외형 주택으로 이주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됐다

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17개월 연속 주택 가격

이 상승했다. 피닉스의 집 값은 전년 대비 12.7% 오

르며 미국 20개 도시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 

번째로 집 값이 많이 오른 도시는 워싱턴주 시애틀

로 전년 대비 11.7%가 올랐다. 3위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한편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11월 기

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5% 줄어든 66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줄어

든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현대·기아차, 2020년 
미 시장서 가장 큰 성장”

현대자동차그룹이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점유율을 더 늘

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전날 자동차 리서치회사 워즈인텔리전스 자

료를 인용해 2020년 1∼11월 현대차그룹의 미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인 8.6%로 집계됐

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9년 동기 7.8%에서 0.8%포

인트 성장한 것으로 다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과 비

교해 가장 큰 폭의 점유율 증가다. 

WSJ은 현대·기아차의 미 시장 점유율 확대는 경쟁

사들이 코로나19로 고전하는 가운데 실직하면 최대 

6개월의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등 공

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

은 것이 주효했으며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성공과 고급화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로 고가 시장

을 노크하고, 신형 SUV인 텔루라이드(기아차)와 팰

리세이드(현대차)로 미 비평가들의 칭찬을 받았다. 

앞서 출시된 현대차 베뉴도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 사

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 결과 현대차 구매자 가운데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33%에서 올

해 43%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 기아차도 10만 달러 

이상 구매자 비중이 23%에서 36%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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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자동차

▲ 지난 10월 기준 주택 가격이 2014년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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